
207. 제장토적諸將討賊
고려의 인종仁宗 4년( 1 1 2 6 )에 내시內

侍 김찬金粲ㆍ안보린安甫鱗 등이, 임금
이 중서령中書令 이자겸李資謙 부자가
권력을 전단하는 것을 싫어함을 알고
비밀히 상장군上將軍 최탁崔卓ㆍ오탁
吳卓과 대장군大將軍 권수權秀, 장군將
軍 고석高碩 등을 불러 아자겸과 척준
경拓俊京을 주살誅殺할 것을 모의하였
다. 이에 최탁 등이 밤에 궁궐에 들어
가 척준경의 아우 척준신拓俊臣과 그
아들 척순拓純 등을 죽이니 이자겸과
척준경이 종복從僕 사오십인을 거느리
고 주작문朱雀門에 이르러 윤한尹翰으
로 하여금 성을 넘어가 자물쇠를 자르
고 관문을 열게 해서는 동화문東華門
의 낭각廊閣에 불을 지르니 불길이 안
으로 번져 침전寢殿에까지 미치므로
왕이 도보로 나와 연덕궁延德宮에 이
르렀다.
오탁이 왕을 모시고 앞서서 오자 척

준경이 장성張成을 시켜 이를 목베게
하고 또 사람을 나누어 보내 최탁과 권
수ㆍ고석ㆍ안보린 등을 죽이게 하고
김찬은 유배시켰다. 오탁의 아들 자승
子升과 고석의 아우 보준甫俊은 도주
하여 북산北山에 숨었는데 박영朴永을
보내 추포追捕케 하니 보준 등이 높은
바위에 올라 박영을 꾸짖어 말하기를

‘자겸 등이 총애를 도적질해 권세를 오
로지하므로 그 흐르는 독이 백성에게
미치는 것이 심하기가 승냥이나 범보
다 더하다. 장차 종사宗社를 전복시킬
것이므로 우리가 의거하여 백성에게
사례코자 하는데 이기지 못하는 것은
명운이다. 우리 의사가 어찌 너희같이
용렬한 종놈의 손에 죽겠느냐’하고이
내 하늘에 부르짖고는 바위에서 투신
해 죽었다.
김찬金粲은 고려 중기의 문신文臣으

로 인종 4년, 1126년에 내시지후 內侍
祗侯로서 왕을 측근에서 보필하여 왕
이 외척 이자겸의 횡포를 싫어함을 보
고 내시녹사內侍錄事 안보린, 동지추밀
원사同知樞密院事 지녹연智祿延, 상장
군 최탁ㆍ오탁 등과 함께 이자겸과 척
준경을 제거하려다 실패하여 멀리 유
배되었다. 그러나 미구에 이자겸이 실
각하자 전중내급사殿中內給事로 복직
되고 이름을 안安으로 바꾸어 중용되
었다. 개경開京의 정국이 어지러운 틈
을 타 등장한 승려 묘청妙淸의 풍수도
참에 현혹되어 임금이 묘청을 성인聖
人으로 여기게 하고 서경천도西京遷都
에 동조하여 임원역林原驛 근처에 신
궁 건룡전乾龍殿을 짓는 역사를 벌여
백성의 원성을 일으켰다. 그러다가 인
종 1 3년, 1635년에 묘청의 서경반란이
일어나자 김찬은 백수한白壽翰ㆍ정지
상鄭知常 등과 그 모의에 가담했다는
죄로 김부식金富軾에게참살되었다.
이자겸李資謙은 인천이씨仁川李氏의

호족으로서 중서령中書令 자연子淵의
손자, 경원백慶源伯 호顥의 아들인데
음보蔭補로 합문지후閤門祗侯에 이르
러 누이동생 순종비順宗妃가 순종 승
하후 궁노宮奴와 간통한 사건에 관련
돼 면직되었다. 예종睿宗3년, 1108년에
그 차녀가 예종비가 되자 급사중給事
中에서 일약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
司ㆍ수사도守司徒ㆍ중서시랑동중서문
하평장사中書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고 소성군개국백邵城郡開國伯에 봉
해졌다. 1122년에 예종이 승하하자 어
린 태자를 두고 왕위를 탐내던 왕제들
을 물리치고 태자 인종仁宗을 즉위케
하여 양절익명공신亮節翼命功臣 중서
령中書令ㆍ영문하상서도성사領門下尙
書都省事ㆍ판이병부서경유수사判吏兵
部西京留守事 조선국공朝鮮國公이 되
고 부府를 설치하여 요속을 두게 되었
다. 인종에게 강요하여 3녀와 4녀를 또
비로 삼게 하여 권세와 총애를 독점하
고 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 그 생일
을 인수절仁壽節로 했다. 심복들을 요
직에 앉히고 매관매직하니 전국에서
바쳐오는 뇌물로 거부가 되었으며 인
종 4년, 1126년에 지군국사知軍國事의
지위까지 탐내어 왕의 노여움을 샀다.
이에 왕의 뜻을 받든 상장군 최탁ㆍ오
탁, 대장군 권수 등이 거사하여 그를
체포하려 하자 맞서 싸워 모두 살해하
였고 이 난으로 궁궐이 불타 왕은 연경
궁延慶宮으로 이어했다. 이로부터 국사
를 한손에 쥐고 권세를 부리니 왕은 죽
음이 두려워 양위하려고까지 하며 전
전긍긍하고, 이자겸은 이듬해 반역을
꾀하여 왕비의 하나인 그 4녀를 시켜
수차 왕을 독살하려 했으나 그 넷째딸
왕비가 듣지 않아 실패했다. 이때 그와
반목하던 척준경이 왕의 밀지로 병부
상서兵部尙書 김향金珦과 함께 일으킨
거사로 잡혀 영광靈光으로 유배되고,
이어 그곳에서 죽었다.
척준경拓俊京은 곡산척씨谷山拓氏의

시조로 검교대장군檢校大將軍 위공謂
恭의 아들인데 워낙 가난하여 배우지
못하고 무뢰배와 교유했다. 뒤에 계림
공鷄林公의 종자從者로 있다가 계림공
이 즉위해 숙종肅宗이 되자 추밀원별
가樞密院別駕가 되었다. 숙종 9년, 1104
년에 평장사平章事 임간林幹을 따라
동여진 정벌에 나가 공을 세워 천우위
녹사참군사千牛衛錄事參軍事가 되고
다시 예종 2년, 1107년에 중군병마녹사
中軍兵馬錄事로 윤관尹瓘을 따라 동여
진 정벌에 나가 석성石城ㆍ영주英州
전투에서 대승해 합문지후閤門祗侯로,
길주吉州에서 큰 공을 세워 공부원외
랑工部員外郞이 되었다. 1117년 급사중
으로서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가
되고, 1119년 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로
동북면병마사를 겸했다. 1122년 위위경
衛尉卿ㆍ직문하성直門下省을 거쳐 인

종 1년, 1123년에 이부상서ㆍ참지정사
參知政事가 되고 이듬해 개부의동삼사
ㆍ검교사도檢校司徒ㆍ수사공守司公ㆍ
중서시랑평장사에 올랐다. 인종 4년,
1 1 2 6년 2월에 이자겸李資謙과 함께 인
종을 폐위하려고 군사를 일으켜 대궐
을 범했으나 임금의 밀유로 뜻을 바꾸
어 이자겸을 잡아 귀양보내고 그 공으
로 추충정국협모동덕위사공신推忠靖國
協謀同德衛社功臣에 삼중대광三重大匡
개부의동삼사 검교태수태보檢校太守太
保ㆍ문하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ㆍ판호
부사겸서경유수사判戶部事兼西京留守
使ㆍ상주국上柱國이 되었다. 이때부터
권세를 함부로 부려 인종의 미움을 받
다가 앞서 이자겸과 함께 범궐한 죄로
이듬해 정언正言 정지상鄭知常의 탄핵
을 받아 암타도巖墮島에 유배되고,
1 1 2 8년 곡주谷州로 이배되었다. 그리고
인종 2 2년, 1144년에 전일의 공으로 조
봉대부朝奉大夫 검교호부상서檢校戶部
上書를 받고 이 해에 죽었다.
최탁崔卓은 인종 즉위년, 1122년에

호부상서戶部尙書가 되고 뒤에 상장군
에 올라 인종 4년, 1126년에 이자겸의
횡포를 미워하는 왕의 뜻을 받아 김찬
ㆍ안보린ㆍ지녹연ㆍ오탁ㆍ권수ㆍ고석
등과 함께 이자겸ㆍ척준경의 제거를
합의하고 군사를 내 척준경의 아우 준
신俊臣과 준경의 아들 순純 등을 죽였
으나 이자겸ㆍ척준경의 반격으로 실패
하여 잡혀 죽었다. 오탁吳卓은 무신武
臣으로 상장군에 있을 때 이자겸 일파
를 치고자 김찬ㆍ안보린ㆍ지녹연ㆍ최
탁ㆍ권수ㆍ고석 등과 거병했는데 그는
척준경의 아우 척준신이 자기보다 하
위에 있다가 병부상서兵部尙書로 올라
가 있음에 분개하였다. 군사를 이끌고
궁궐에 들어가 병부상서 척준신을 죽
이고 척준경의 아들 내시內侍 순純과
지후祗侯 김정분金鼎芬, 녹사 전기상田
其上ㆍ최영崔英 등을 죽였다. 그러나
내직기두內職旗頭 학문學問이 성을 넘
어 중랑장 지호池顥를 시켜 이자겸에
게 급고하여 척준경이 군사를 이끌고
들어와 싸움이 벌어지자 왕을 인도하
고 가다가 살해되었다. 그 아들 자승子
升은 고석의 아우 보준甫俊과 함께 달
아나 북산北山에 숨어 있다가 이자겸
이 보낸 박영朴永과 싸워 끝까지 저항
하다 바위에서 투신해 죽었다. 뒤에 사
직을 호위한 공으로 그 내외손이 초직
初職에 기용되게 되었다.
제목 제장토적諸將討賊은 여러 장수

가 도적을 토벌하였다는 뜻이다. 그 찬
시讚詩는 다음과 같다.

절총전권죄관영竊寵專權罪貫盈 : 은
총을 도적질해 권세를 오로지하여 그
죄가 하늘에 가득차
생령도탄국장경生靈塗炭國將傾: 생령

은 도탄에빠지고나라는기우는데
약비제장충성절若非諸將忠誠切: 만약

여러 장수의충성이아니라면
수위군왕거의병誰爲君王擧義兵: 누가

군왕을위해의병을일으키겠는가
화연궁침악미창火延宮寢惡彌彰 : 궁

궐의 불길 침전으로 뻗쳐 악행이 더욱
드러나고
반서충량세막당反�忠良勢莫當 : 도

리어 충량을 물어뜯는 형세 못당하는
데
보준일언진격렬甫俊一言眞激烈 : 보

준의 한 마디가 진실로 격렬하여
적도녕불암최장賊徒寧不暗�腸 : 도

적의 무리조차 몰래 애가 끊어졌다

208. 정의사사鄭확死事
고려 고종高宗 4년( 1 2 1 7 )에 성주成州

(평남 성천成川) 사람 최광수崔光秀가
서경병마사西京兵馬使 최유공崔愈恭을
죽이고 평양지역에 웅거하여 관서官署
와 막료幕僚를 설치하고 정예병을 모
집하며 고구려를 다시 일으킨다고 성
언聲言하며 격문檄文을 전파하고 선동
하였다. 정의鄭확가 분대分臺(서경 평
양에 파견된 사헌대司憲臺 감찰監察어
사외 집무소)의 연椽(녹사錄事)으로서
서경西京의 분사分司에 있으면서 크게
노하여 도끼를 뽑아들고 필현보畢玄甫
ㆍ신죽申竹 등 1 0여인을 거느리고 가
최광수를 베고 그와 작당한 8 0여인을
주살하고는 나머지는 불문에 붙이니
모반이 마침내 가라앉았다. 왕이 크게
기뻐하여 직급을 뛰어넘는 중랑장中郞
將을 제수하고 인하여 내시원內侍院에
참직參直케 하고 의관衣冠과 안마鞍馬
를 하사하였다. 그리고 그를 따라 도운
자들에게도 차등있게 상을 내렸다. 그
리하여 정의는 장군將軍과 시랑侍郞을
거쳐 대장군大將軍을 배하였는데 강화
江華로 천도한 다음해에 필현보가 서
경에서 모반하니 대신들이 초안招安
(악당을 귀순시켜 죄를 용서하고 편히
살게 함)할 일을 의논하였다.
이때 필현보가 일찍이 정의에게 쓰였

으므로 곧 정의를 불러 일으켜 곧 서경
으로 달려가 선유宣諭(임금이 타일러
말함)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다. 정의가
대동강大同江에 이르자 그 수하로 따
르던 자가 갑자기 들어가지 말 것을 청
하니 정의가 분연히‘명을 받아 나왔는
데 감히 조금이나마 머뭇거리겠느냐.
죽는 것이 본디 분수이다’하였다. 평
양으로 들어가 필현보를 보니, 필현보
는 정의를 보게 된 것을 기뻐하며 정의
를 임금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일변 권유하고 일변 위협하였는데 정
의가 필경 굽히지 않다가 해를 당했다.
정의鄭확는 고려 고종 때의 무신으로

본관은 청주淸州, 초명은 준유俊儒이
다. 고종 4년, 1217년에 거란군이 서경
평양을 침략하자 서경인 최광수 등이
스스로 고구려부흥병마사高句麗復興兵
馬使 금오위섭상장군金吾衛攝上將軍이
라 칭하며 난을 일으켰는데 정의는 분
대 녹사分臺錄事로서 필현보 등과 함
께 일당 8인을 격살하고 성을 회복하였
다. 그 공으로 섭중랑장攝中郞將이 되
어 내시원에 소속되었으며 후한 상록
을 받았다. 이후 여러 번 승진하여 장
군ㆍ시랑을 거쳐 필현보와 홍복원洪福
源 등이 서경에서 모반하자 선유의 임
무를 띠고 평양에 갔으나 성공하지 못
하고 피살하였다.
최광수崔光秀는 고려 고종 때의 무사

로 1 2 1 7년 거란군이 침입할 때 이를 막
는 서경병마사 상장군上將軍 최유공과
판관예부낭중判官禮部郞中 김성金成의
휘하에 있었다. 그런데 최유공이 병졸
을 즐겨 침어侵漁하므로 군심이 이반
하고 원성이 있음을 보고 출정중에 반
기를 들고 이탈해 서경으로 말머리를
되돌려 공격해왔다. 이에 최유공은 당
황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김성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지라 이들
을 죽이고 최광수 스스로 고구려부흥
병마사 금오위섭상장군이라 칭하고 관
속을 두며 정예병을 모집해 북계北界
의 여러 성에 격문을 돌리면서 큰 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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